짝짝이 구두
	미국의 제 40대 대통령을 지낸 로럴드 레이건이 어렸을 때 일입니다. 

어느 날 레이건은 새 구두를 맞춰 주겠다는 숙모를 따라 기쁜 마음으로 구둣방에 갔습니다. 구두 수선공은 레이건의 발 치수를 잰 뒤 물었습니다. 
"구두의 끝을 둥글게 해줄까, 아니면 각이 지게 해 줄까?"

그러나 레이건은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 했습니다. 어떤 모양이 더 멋있을까?  생각하며 망설이고 있는 그에게 수선공은 구두 모양을 결정했느냐고 물었습니다. 하지만 아직도 어느 쪽이 좋은지 결정하지 못 한 레이건은 두 가지 구두 모양이 멋질 것 같아 마음이 오락가락 한다고 했습니다. 

그러자 수선공이 말했습니다.
"정 그렇다면 일 주일 뒤에 구두를 찾으러 오너라. 네가 알아서 할 테니."
그의 말에 레이건은 차라리 잘 됐다고 생각했습니다. 

솜씨 좋은 구두 수선공이 어련히 알아서 구두를 멋지게 만들어 줄 것이라 기대한 것이었습니다. 

그러나 며칠 뒤 구두를 찾으러 간 레이건은 수선공이 만들어 놓은 구두를 보고 할 말을 잃었습니다. 구두의 한 짝은 둥글고, 다른 한 쪽은 각이 진 짝짝이 구두였던 것입니다.

몹시 당황해 하는 레이건에게 수선공이 말했습니다.
"너는 이 일을 통해서 네 일을 다른 사람이 대신해서 결정을 내려 줄 수 없다는 것을 배웠을 꺼야. 이처럼 스스로 내리는 결정은 무척 중요한 일이란다."

그 뒤 레이건은 이 일을 항상 머리 속에 두었고, 가끔 사람들에게 그 얘기를 들려주면서 이런 말을 잊지 않았습니다.

"나는 바로 그 때 그 곳에서, 스스로 결정을 내리지 않으면 다른 누군가가 엉뚱한 결정을 해 벌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.." 



	

	


